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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Most of halitosis is found by people than by themselves in their life. There are some people 
who are suffering from oral malodor psychasthenia although they do not have halitosis which may 
disturb social life by sociophobia.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urvey were the dental hygienic college students in Busan city and 
Gyeongnam province from December 1 to December 20, 2013, we use the 281 parts except for the 19 
parts of a bad faith response of 300 parts. 
Results. As a response to the awareness of the halitosis of college students, “the smell became 
sometime” was highest in 63.3%, and tooth brushing of halitosis, In according to about awareness of 
halitosis brushing the number of cases showed a 73.4% increase when you answered "no" in case one 
day the number of brushing at least three times less than a minute halitosis awareness conducted 
brushing (p<0.05),in case of less than 1 minute brushing time, this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halitosis awareness (p<0.05).
Conclusions. This study assessment the association between halitosis awareness and oral care habits was 
to provide students with the basis for education and counseling halitosis in cli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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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사회에서 구취로 인한 불편감은 사회생

활은 물론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취의 대부분은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느끼기 

보다는 다른 사람에 의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

고, 또한 구취가 나지 않음에도 본인 스스로 

구취가 난다고 지나치게 걱정하는 구취공포증

을 앓고 있는 경우도 있어, 구취로 인한 대인

기피증은 사회생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

구취의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은 크게 전신

적 원인, 생리적 원인, 구강 내 원인으로 분류

된다. 전신적 원인으로는 신장질환, 간질환, 당
뇨, 호흡기 장애등의 전신질환과 관련된 구취

로 해당 질환부위에서 발생되는 휘발성 물질

이 혈액 속에 잔류하여 우리가 숨을 쉴 때 폐

를 통해 배출되면서 구취가 발생하게 된다
2). 

생리적 원인으로는 공복, 월경, 기상 후, 흡연, 
약물 섭취로 인한 구취가 발생되며, 특히 공복 

시에는 타액 분비율과 구강 내 자정작용이 감

소되고, 저혈당으로 인한 단백질과 지방의 불

완전한 대사산물의 배출로 구취발생 빈도가 

더욱 높아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3). 구취의 원

인 중 구강 내 원인이 85∼90%를 차지하며 혀 

후방부의 설태, 불량한 구강관리로 인한 치주

질환, 타액 분비량 감소, 부적절한 수복물, 구
강 암종 등이 원인이라고 보고한 바 있으며

4,5), 
구취의 주요성분으로는 황화수소(Hydro-
gensulfide)와 메틸머캅탄(Methylmer captan)이 

90%를 차지한다. 황화수소는 계란 썩은 냄새

를 유발하고, 메틸머캅탄(methyl mercaptan)은 

김치냄새와 부패한 양파냄새를 유발하여 불쾌

감을 주며 이러한 휘발성 황화합물인 Volatile 
Sulfur Compoun d(VSC)의 생성은 메티오닌

(methionine), 시스틴(cystine) 등을 함유하는 

아미노산, 펩타이드, 단백질로 이루어진 기질

로 세균성 부패과정을 통해 생성된다고 보고

한 바 있다
6). 이와 같은 과정에 관여하는 그람

음성 혐기성 세균은 치주질환을 발생시키는 

종류와 비슷하여 치은연하 및 혀 후방부에 많

이 분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구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취 발생률이 더

욱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7). 

구취와 관련된 국외 선행연구로 Miyazaki 
등

8)
은 18-64세를 대상으로 측정한 휘발성 황

화물 수치와 설태, 치주조직상태를 분석한 결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고한 바 있고, 국내 

선행연구에서 설태가 구취발생에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연구결과와 더불어 구취를 제

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칫솔질과 혀 후방부

의 설태 제거가 중요하다고 보고하였으며
9), 구

취예방 및 치료는 올바른 칫솔질과 혓솔질의 

물리적인 구강환경 관리가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10). 오11)

의 연구에

서도 칫솔질과 구강관리용품을 함께 사용하였

을 때 구취감소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여, 이러

한 연구를 바탕으로 구취감소를 위한 구강관

리용품의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발전되는 추

세이다
12). 올바른 구강관리와 더불어 식습관의 

관리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아동이

후 식습관의 서구화로 인해 인스턴트식품의 섭

취횟수가 증가하고, 당분 함유 식품의 섭취증

가로 치아우식증의 발병이 급증하고 있으며
13), 

치아우식증을 발생시키는 주된 세균의 부패 

과정으로 인해 구취가 발생되므로
 
식이습관과 

구강관리습관은 구취발생률을 증가시키는데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식이습

관 및 구강관리습관과 구취자각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향후 치과 진

료실의 구강예방을 담당할 인력인 치위생(학)
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구취 정도와 구

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구강관리

습관과 식이습관을 조사하여 구취와의 관련요

인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부산, 경남 소재 대학(교)를 임의 선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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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한 치위생(학)과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방식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300부 중 불성

실한 19부를 제외한 281부를 최종 분석대상으

로 하였다.

2.2. 연구방법

2013년 12월 1일부터 2013년 12월 20일까

지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기존 선행 연구
15-17)

의 설문 문항을 고찰하여 설문내용은 본 연구

의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 보완하였다. 일반적 

특성 7문항, 구강건강행태 7문항, 구취시기와 

구취자각도 2문항,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1문
항, 구강위생관리 4문항, 식이관련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 (SPSS 
21.0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구강관리습관, 구취자각 및 식이 관련 문항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구강관리습관에 

따른 구취자각, 식이습관에 따른 구취자각정도

는 T-test, 구강건강행태에 따른 구취자각정도

는 ANOVA를 시행한 후 Duncan test로 사후 

검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

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식이습관 특성

연구대상자의 식이습관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선호하는 간식은 ‘과자스낵’ 165명(58.7%), 일
일 간식 섭취횟수는‘하루 1회’ 125명(44.5%)으
로 가장 높았다. 기호음료를 조사한 결과‘탄산

음료’ 125명(44.5%), 채소 195명(69.4%)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1). 

3.2. 연구대상자의 구강관리습관

연구대상자의 구강관리습관을 분석한 결과 

칫솔질 시간은 ‘3〜4분’ 144명 (51.2%), 칫솔

교환 시기는 ‘2〜3개월’ 167명(59.4%), 일일 

칫솔질 횟수는 ‘3회 이상’ 197명(70.1%)으로 

높았고, 구강관리용품사용은 156명(55.5%)으로 

높았다(Table2).

3.3. 칫솔질시간에 따른 구취자각

칫솔질 시간에 따른 구취자각을 분석한 결

과 1분미만 칫솔질군에서 2.60±1.51점으로 스

스로 구취를 더 많이 자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Table 3).

3.4. 칫솔질 횟수에 따른 구취자각

칫솔질횟수에 따른 구취자각을 분석한 결과 

칫솔질을 1회한 군에게 구취가 ‘매우 심하게 

난다’ 1명(33.3%), 2회한 군에서 구취가 ‘심하

게 난다’ 3명(60.0%), 칫솔질을 3회 이상한 군

에게‘안난다’ 55명(73.4%)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01)(Table 4).

3.5. 식이습관에 따른 구취자각

식이습관에 따른 구취자각을 분석한 결과 

기호음료에서는 믹스커피를 선호하는 군이 ‘가
끔 난다’ 22명(68.8%), 탄산음료를 선호하는 

군이 ‘가끔 난다’86명(68.8%)으로 높게 나타났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1), 패스트

푸드 선호 군에서 ‘가끔난다; 24명(72.7%)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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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
Favorite snack Sweets Snacks 165 58.7

Nuts 7 2.5
Bread, Cakes 26 9.3
Fast Food 33 11.7
Fruit 26 9.3
Milk 24 8.5

Snack intake More than 3 times per day 34 12.1
2 times per day 90 32.0
1 times per day 125 44.5
None 32 11.4

Beverages Instant Coffee 32 11.4
Coffee 22 7.8
Soda 125 44.5
Cocoa 23 8.2
Milk 30 10.7
Orange juice 49 17.4

Vegetables Like 195 69.4
Not like 86 30.6

Total 281 100

Table 1. Dietary habits of the study subjects

Variable N %
Brushing time Less than 1 minute 10 3.6

1〜2 minute 108 38.4
3〜4 minute 144 51.2
More than 5 minutes 19 6.8

Toothbrush replacement time Less than 1 month 29 10.3
2〜3months 167 59.4
4〜5month 70 24.9
More than 5month 15 5.3

Number of brushing 1 time 2 0.7
2 times 82 29.2
More than 3 times 197 70.1

Oral hygiene aids No 125 44.5
Yes 156 55.5

Total 281 100

Table 2. Oral care habits of the study subjects

 Halitosis awareness p
Brushing time Less than 1 minute 2.60±1.51b 0.006**

1~2 minute 1.89±0.69a

3~4 minute 1.83±0.61a

More than 5 minutes 1.74±0.65a

**p<0.01, ANOVA Duncan’s post-verification

Table 3. Halitosis awareness along the brush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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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ime 2 times More than 3 times p
 Halitosis  awareness None 0(0.0) 20(26.7) 55(73.4) 0.000***

A little 1(0.6) 52(29.2) 125(70.3)
Average 0(0.0) 6(30.0) 14(70)
Severe 0(0.0) 3(60.0) 2(40)
Very severe 1(33.3) 1(33.3) 1(33.3)

***p<0.001, by chi-square test 

Table 4. Halitosis awareness according to the number of brushing

None A little Average Severe Very severe p

Beverages

Instant Coffee 8(25.0) 22(68.8) 2(6.3) 0(0.0) 0(0.0)

0.008*

Coffee 7(31.8) 10(45.5) 3(13.6) 0(0.0) 2(9.1)
Soda 25(20.0) 86(68.8) 10(8.0) 3(2.4) 1(0.8)
Cocoa 13(56.5) 8(34.8) 2(8.7) 0(0.0) 0(0.0)
Milk 6(20.0) 20(66.7) 3(10.0) 1(3.3) 0(0.0)
Orange juice 16(32.7) 32(65.3) 0(0.0) 1(2.0) 0(0.0)

Favorite 
snack

Sweets Snacks 53(32.1) 101(61.2) 7(4.2) 3(1.8) 1(0.6)

0.092

Nuts 2(28.6) 3(42.9) 1(14.3) 1(14.3) 0(0.0)
Bread, Cakes 4(15.4) 18(69.2) 2(7.7) 1(3.8) 1(3.8)
Fast Food 3(9.1) 24(72.7) 5(15.2) 0(0.0) 1(3.0)
Fruit 6(23.1) 16(61.5) 4(15.4) 0(0.0) 0(0.0)
Milk 7(29.2) 16(66.7) 1(4.2) 0(0.0) 0(0.0)

**p<0.01, by chi-square test 

Table 5. Halitosis awareness according to dietary habits 

4. 고 찰

청년기인 대학생활에서 양호한 구강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건강한 신체와 더불어 심리

적인 자신감을 갖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구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회생활이

나 대인관계에 불편감을 유발한다. 구취가 심

각할 경우 자신 뿐 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

향을 끼쳐 일부 사람에게는 구취가 사회적, 정
신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18).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치과 진료실의 구강예방을 담

당할 인력인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관리습관과 식이습관에 따른 구취자각을 

조사하여 구취감소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의 구취자각을 분석한 결과 ‘구취

가 조금난다’가 63.3%로 높게 나타나 정
15)

과 
이

19)
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일반인의 

구취자각과 치위생(학)과 학생의 구취자각에는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상자의 대

부분이 치위생(학)과 1학년 학생으로 구강관리

교육에 관한 치위생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

한 결과라 여겨진다.
칫솔질 횟수에 따른 구취자각에서는 일일 

칫솔질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서 구취가 

‘안난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73.4%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정의 연구
15)

에서도 일일 칫솔질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 구취가 ‘안 난다’고 

응답한 경우가 77.7%로 가장 높아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권 등
20)

의 연구에서 개인의 주관

적인 구취자각이 칫솔질 횟수와 밀접하게 연

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본 연구에서도 

칫솔질 횟수와 구취자각이 관련성이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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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 칫솔질에 의한 구취감소가 가장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칫솔질 시간에 따른 구취자각은 칫솔질 시

간이 1분 미만일 경우 2.60±1.51점으로, 3~4분
일 경우 1.83±0.61점으로 나타나 칫솔질 시간

이 짧을수록 구취를 자각하는 정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희하였다. 박21)

의 연구에서도 칫솔질 소요시간이 30초 이하

로 짧은 군에서 구취를 심하게 느낀다고 보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하였으며, 이에 구취를 예

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칫솔질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의 선호간식에서 패스트푸드를 섭취

하는 군에서 구취가 ‘가끔난다’ 72.6%로 나타

났고 빵, 케익 및 우유, 유제품을 선호하는 군

에서도 구취자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기호음료에

서는 믹스커피를 선호하는 군이 ‘가끔 난다’ 
68.8%, 탄산음료도 ‘가끔 난다’ 68.8%로 구취

자각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의 

연구
17)

에서 유제품을 선호하는 군이 구취를 심

하게 느낀다고 보고하였고, 신과 박의 연구
22)

에서는 과자, 빵 등 제과류를 섭취하는 군이 

84.4% 구취를 느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의 

차이점을 나타냈다. 이는 식이조사가 세분화되

어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의 차이를 나타낸 것

으로 보이지만, 대학생의 선호간식인 제과류 

및 패스트푸드의 간식종류가 구강 내 잔류 가

능성이 다른 식품보다 높으며, 구강 내 세균에 

의한 분해물이 증가하여 구취자각에 어느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23). 향후 식이습

관과 구취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로 체계

적인 일주일간의 식이조사와 구취측정치를 바

탕으로 상관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구취와 식이와의 관련성에 대한 정확한 결과

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표본 선정에 있어서 일

부지역 치위생(학)과 학생에 국한되었다는 점

과 구취자각을 주관적인 개인에 의한 평가 방

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 주관적 구취자각 뿐만 아

니라 객관적인 구취 측정치와 식이습관에 관

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구취유발 요인에 대

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일반 대

학생들과 치위생(학)과 학생의 비교 연구와 치

위생(학)과 학년 별 비교 연구도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5. 결 론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적 구취 

정도와 구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구강관리습관과 식이습관을 조사하여 구취와

의 관련성을 검토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서 선호하는 간식은 ‘과자

스낵’ 165명(58.7%), 기호음료는 ‘탄산음

료’ 44.5%(125명), ‘구취가 조금난다’ 178
명(63.3%)으로 나타났다.

2. 칫솔질 시간에 따른 구취자각은 1분 미만 

칫솔질 군에서 2.60±1.51점으로 칫솔질을 

1분미만 하는 군이 스스로 구취를 더 많

이 자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p<0.05).
3. 칫솔질횟수에 따른 구취자각은 칫솔질을 

1회한 군에게 구취가 ‘매우 심하게 난다’ 
1명(33.3%), 2회한 군에게 구취가 ‘심하

게 난다’3명(60.0%), 칫솔질을 3회 이상

한 군에서 ‘안난다’ 55명(73.4%)으로 나

타났다(p<0.05).
4. 식이습관에 따른 구취자각을 살펴본 결과 

기호음료에서는 믹스커피를 선호하는 군

이 ‘가끔 난다’ 22명(68.8%), 탄산음료를 

선호하는 군이 ‘가끔 난다’ 8명(68.8%)으
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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